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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 연평도 교사 30명 초청

현대오일뱅크는 연평도 교사 30여명을 7월18일 초청해 충남 대산공장의 생산라인을 둘러보는 견학 행사를

가졌다.

5월 김태경 노조위원장이 급식시설 부족으로 어려움

을 겪어온 연평도의 학교를 돕고자 방문한 자리에서 교

사들을 방학기간 초청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벌인 행사이다.

교사들은 현대오일뱅크가 준비한 홍보 영상을 시청하

고 공장을 돌며 원유 도입부터 정제, 최종제품 생산까

지 전 공정을 둘러보았다.

견학에 참가한 교사들이 최첨단 정유시설을 볼 때마

다 설비구조와 용도에 대해 질문하고 메모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연평도에는 현재 초, 중, 고등학교가 1개교씩 있으며 30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와 연평도의 학교는 북한의 포격도발 이후 식자재를 담당했던 소매상이 운영을 못하게 되자

현대오일뱅크가 대형 급식설비를 기증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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